
진경산수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풍수를 참작해 살아왔으며 이런 관점에서 

신성한 기운을 지닌 산을 '명산'이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자연석과 분재로 

‘금강산’같은 명산을 재현하는 ‘진경산수’라고 불리는 조경법이 유행하고 있다.  

나는 수많은 상징물 중에서도 왜 ‘산’을 선택해서 주거 단지에 설치했는지 궁금했다. 이후 

촬영을 시도할 때마다 입주민이 아니면 사진 촬영 권한이 없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 풍경을 ‘소유’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풍경 

주변에 표기된 설화나 풍수를 읽으면서 ‘명산’의 ‘기운’이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사람들의 ‘집단적 무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 있음을 느꼈다. 

이 인공적 자연물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오랜 시간 망설여 온 나와는 달리, 금세 

적응하고 자연스럽게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과 인공’, ‘정신과 물질’, ‘전통과 

현대’ 등 이분법적으로 가치를 판단하던 시대가 지났음을 실감했다. 고급 아파트 단지에 

경쟁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이 풍경은 명산의 기운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내밀하게 자본에 

융합시킨 현대 도시에 새롭게 나타난 ‘숭고의 물질화’ 현상으로 여전히 나의 판단을 

지연시키고 있다.   

Jingyeong Sansu

Koreans have long been influenced by a deep reverence for nature and the principles 

of fengshui. Mountains that are believed to possess a sacred energy are  referred  to  

as  "famous  mountains."  In recent  years,  a  popular residential landscaping 

technique called "Jingyeong sansu" has emerged in Korea, involving the replication of 

famous mountains, such as Mountain Geumgang, using natural stones and plants within 

apartment complexes.

While observing the many symbols and themes present in this landscaping, I couldn't 

help but wonder why the "mountain" holds such significance. I soon discovered that 

non-residents were not permitted to take photos, which led me to believe that people 

had an intense desire to "own" the scenery. Reading the myths  and  fengshui  

inscriptions  surrounding  the  landscape,  I  found  that  the belief in the positive 

impact of the "energy" of a famous mountain on one's life still persists in the 

"collective unconscious" of the people.

As I continued to explore these landscapes, I realized that the era of dividing values 

into dichotomies, such as "nature and artificial," "spirit and material," and "tradition and 

modernity," had come to a close. These monumental landscapes, which  are  

competitively  installed  in  luxury  apartments,  demons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spirit  and  desire  as  a  phenomenon  of "materialization  of  the  sublime”.  

Modern  cities  have  intricately  fused  past "spiritual  values"  with  modernity,  

resulting  in  a  profound  revelation  of  the human psyche.


